
태양광설비, 가정용 대여사업 “시작”
월 대여료 6만6000-8만8000원 … 가구당 연간 45만원 절약 기대

정부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을 실시한다.

에너지관리공단은 <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>으로 추진하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 시범사업의 대

여료를 월 6만5000-8만8000원으로 결정했다.

신재생에너지센터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행자로 에스아이비 컨소시엄․한화63시티 컨소시

엄․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0월1일 밝혔다.

사업 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월평균 5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10월1일부터 대여가 가능한

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사는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두 책임이 부과된다.

설비 대여료는 월 6만5000원, 8만원, 8만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설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550㎾h의 전력을 쓰는 가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월 3만8000원, 연간 45만원이 절감되

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시범사업에는 최대 2000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“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14년에는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

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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